




1. 라돈(Radon)?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입니다.

토양 내 우라늄 등이 붕괴하여 생긴 라듐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인 라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유의할 점은 라돈이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라돈은 냄새도 안 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벽이나 천장,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며 심허게 농축되어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라돈 감지 

센서가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돈은 공기보다 8배나 무겁습니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이며 공기보다 8배 정도 무거워서 일단 유입된 라돈 기체는 

환기를 하지 않는 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라돈(Rn222)은 집안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새로부터 유입되거나 대리석, 석고보드 같은 건축 자재로부터 방출될 수 

있습니다.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킵니다.

비흡연자 폐암의 3대 원인은 간접흡연, 초미세먼지 그리고 라돈입니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청 EPA, 유럽 

각국에서도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라돈 검사서를 첨부시킬 정도입니다.

라돈(Rn222)과 토론(Rn220)의 차이

토론은 라돈의 동위원소로 라돈과 거의 동일한 물성을 같는 방사성 기체이며, 반감기가 

55.6초로 매우 짧아서 실내 공기질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침구류와 같이 호흡기와 밀착되어 사용하는 제품에서 토론이 방출되고 이를 사람이 

흡입하게 된다면 라돈의 약 60%에 해당하는 피해를 준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원안위 보도자료 2018.05.15) 라돈아이알파는 라돈과 토론을 

모두 측정합니다. 라돈만 측정하고자 할 때는 벽이나 바닥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측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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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돈아이 알파(RadonEyE ALPHA)
라돈아이 알파는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라돈 간이측정기 입니다.

라돈아이알파는 환경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 스마트 라돈 간이측정기입니다. 

FTLAB 고유의 기술로 설계된 새로운 타입의 펄스형 이온화 챔버와 업그레이드된 

고신뢰성 정밀 측정 회로가 적용되어 외국산 보급형 라돈 측정기보다 20배 이상 감도가 

높으며 빠르고 정밀합니다. 유효 측정값 표시에 걸리는 시간은, 타 외국산 보급형 장비가 

24~48시간 걸리는데 반해 불과 1시간이며, 불확도는 ±10% 이내입니다. 또한 자체 

데이터 저장 기능과 블루투스 통신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접속하여 데이터 다운로드, 

그래프 보기, 알람 세팅 등 다양한 기능 조작이 가능합니다.

라돈아이알파는 기존 라돈아이를 업그레이드하여 높은 신뢰성 및 안정성으로 환경부 

시행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시험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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